
새벽에 기도로 사랑의 최고봉에 올라

하루를 사랑의 최정상에서 시작 하여라

- 작성일: 2010년 7월 2일 (금) 새벽 2:30~5:30

- 작성자: 윤신원 (서울 기쁨교회)

선생님의 잠언 말씀을 생각하며 개인, 가정, 민족, 

세계, 섭리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간절히 용서를 

구했습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였고, 신부로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때로 힘들고 지쳐서 따라가는 신부들의 죄

를 회개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주

님을 사랑하시는 선생님의 온전한 신부의 정신을 

꼭 갖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기도를 하던 중, 다리의 신경과 근육이 아파서 이제 

기도를 그만하고 쉬고 싶다고 생각할 때 들린 예수

님의 음성입니다.

* 예수님 말씀 *

내 사랑아~ 내 신부야~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서 

왜 그렇게 빨리 헤어지려고 하는 것이냐.

이 시간은

진정 나를 만나 사랑하는 시간이지 않느냐.

내가 이제 되었다 하기 전까지는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다.

산을 올라 보았지?

높은 산을 올라보았지 않느냐?

기도는

사랑의 산봉우리를 오르는 것과 같다.

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그날까지 날마다

반드시 하루라는 주어진 시간 내에 올라야 할 

사랑의 산봉우리가 있다.

이것은 새벽에 나와 함께 오르는 산이다.

기도함으로

나와 사랑으로 일체되어 오르는 산이다.

반드시 오늘 오를 이 산의 최고봉,

정상까지 가야 한다.

산을 오를 때는 애인과 같이 가더라도,

숨도 차고 다리도 아프고 힘도 드는 것이다.

가다가 숨차고 힘들면

노래도 하고 애인과 대화도 하며 

숨 돌리고 또 올라가는 것이다.

(예수님, 새벽에 사랑의 최고봉인 정상까지 다 오르

고 나면 나머지 하루의 시간에는 무엇을 하나요?)

하루의 시작을 

사랑의 산봉우리 정상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사랑의 산 정상에서 나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여 

더욱 깊은 대화하며 나의 맡긴 일을 하면서,

나의 뜻을 이루고

나와의 사랑을 완성하는 일을 해야 한다.

하루를

반드시 사랑의 산 정상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혼자서라도 힘들게 산을 올라와야만 한다.

그날그날에 오를 산의 정상까지 못 오르게 되면

자꾸 나와 멀리 떨어지고 뒤쳐져서

힘들게 쫓아와야 하고,

내게 바짝 붙어가면서 얻게 되는

사랑의 힘이 없어서 

두 배, 세 배, 네 배로

정상에 올라오기가 힘들게 되고,

결국 나의 마지막 재림을 맞는 데까지

지장이 생기게 된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쫓아오면

겨우 정상에는 오르겠지만,

나와 함께 오르지 못하고 혼자 오르니

그날 나와 함께 이룰 사랑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된다.

새벽에 정상적으로 정상까지 올라오면,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하루를 승리로 시작하며 

그 날에 이룰 사랑의 뜻을

더욱 온전히 이루게 된다.

정신이 약한 자,

무엇을 하든 금방 지치고 힘들어 하는 자는 

반드시 정신을 연단시켜야 한다.

또 육신도 연단시켜야 한다.



선생이 오를 산은

더 높고 더 깊은 골짜기에 있고,

더 험하고 더 힘들다.

그런데도 선생은 

매일 새벽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와 함께 사랑의 봉우리를 오르고 또 올라 

기어코 사랑의 최고봉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선생은 매일같이 정신단련, 육신단련하며 

스스로를 강하게 연단시키며

대둔산을 오르듯이 강한 정신으로 기도하며

그 날 하루를 승리함으로 시작해왔다.

선생이라고 쉬웠겠느냐.

그도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하였다.

강한 정신으로, 나를 최고로 사랑함으로

매일같이 기도하여

사랑의 최고봉에 오르고 또 오르기를 도전해왔다.

너희도 선생과 같이 하여라.

기도로 사랑의 최고봉에 오르려면

나와 함께 올라가야 한다.

모든 죄를 회개하여 죄짐을 내려놔야 한다. 

말씀 중심하여

나와 깊은 사랑의 대화 나누며 가는 것이다.

절대로 내가 되었다 하기 전까지

먼저 멈춰서는 안 되며,

기어코 끝까지 가겠다고 결심하고 

반드시 악착같이 끝까지 가야 한다. 

힘들더라도 절대 기도를 멈춰버리지 말고,

그럴 때에도 내게 얘기하고서

노래도 하고 사연도 얘기하고 대화도 하고, 

흐르는 땀도 서로 닦아주며 

잠시 숨 돌리고 또 가야 한다.

악착같이 나에게 붙어서 가고,

나에게서 뒤처지지 말며

오직 나와 일체되어 가기를 힘써야 한다.

오직 나만을 사랑함으로 올라가야 한다.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 사랑의 기쁨,

사랑의 정신으로 올라가야 한다.

그러면 어느 새 사랑의 최고봉에 올라서서 

사랑의 승리의 기쁨으로 행복해 할 것이다.

내 사랑아, 보아라.

네가 내 말을 듣고

오늘 가다가 멈추지 않고 

나와 함께 더 높이 오르고 또 오르니,

오늘에 해당하는 사랑의 최고봉에 서서 

더욱 깊은 대화 나누고 

더욱 깊은 말씀 전해주지 않느냐.

나의 재림을 맞는 날까지 매일 이렇게 살아라.

반드시 그날그날의 하루를 

사랑의 최고봉에 올라 

정상에서 시작하길 원하노라. 

이 말을 모두에게 전해주길 원한다.

사랑해. 신랑 예수.


